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당하셨어요



(느리게 낙타 톤으로) 아아엇 뜨거~~ 언제까지 여기 이러고 있어야 

되야는거야... 여긴 맨날 똑같은 일만 되풀이되는 것 같아여... 엄청 

따분해요... 사람들이 와서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물에 

빠졌다가 나오고... 빠졌다가 나오고 해요. 이 요한이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자는 건 사막에서 자구, 먹는 건 벌꿀을 막 벌집 

통째로 먹구요, 입는 건 낙타털로 된 옷을 입는다니까요,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제가 낙탄데... 와 진짜 우리 동족을...

나는 세례를 줄 때 물을 가지고 주지만, 곧 하늘로부터 한 분이 오실 나는 세례를 줄 때 물을 가지고 주지만, 곧 하늘로부터 한 분이 오실 

텐데... 와 진짜....

난 그냥 그 분의 신발끈도 맬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분이시라구요. 

맨날 저 얘기... 나 진짜 간다아아아~~ 어어? 사람들이 더 

몰려오는데요?

(감격해서) 이분을 보세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라구요.

야 야~~ 넌 이름이 뭐냐? 야 야~~ 넌 이름이 뭐냐? 

나... 카멜마끼아또, 그냥 마끼아또라고 해도돼.... 넌? 

난 오키돈키야 

그나저나 저 낙타로 옷 해 입은 저 아저씨가 말한 것처럼, 니가 태우고 

온 저 아저씨가 그렇게 특별하신거야?

아 그럼. 당연하지. 아니 그 이상이시지. 난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 그럼. 당연하지. 아니 그 이상이시지. 난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저씨네 가족이랑 같이 살았거든.  진짜 특별특별한 분이셔. 우리 

아빠가 저 분이 태어나셨을 때 같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장난 

아니었다니까. 

진짜?

너 지금 못 믿겠다는 거냐? 

아냐 아냐... 뭐. 근데... 내가 전에 신기한 걸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다 아냐 아냐... 뭐. 근데... 내가 전에 신기한 걸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다 

속임수더라고. 난 그냥 무슨 기술 좋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지.

보면 알게 될 거다~~~.

난 당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뭐 뭐라구요? 내가 아니 제가 어떻게 당신께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저에게 세례를 주셔야죠. 마 맞아요. 

그 그래요.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주세요. 

카메론

요한

카메론

요한

소니

카메론

소니소니

카메론

소니

카메론

소니

카메론

소니

예수님예수님

요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당하셨어요



요한~!! 지금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주세요. 이건 저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랍니다. 그리고 저를 보내신 분에게도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당신이 꼭 해주셔야 돼요!

아아 알겠습니다. 주님. 당신께 그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 중요한 

일이라면, 그렇다면, 저에게도 중요한 일이죠. 그럼 원하시는대로...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를 물속에 담갔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를 물속에 담갔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하늘이 환하게 밝아왔어요. 그리곤 비둘기 한 마리가 어디선가 

내려왔어요. 그리곤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어엇!!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요, 난 이사람 때문에 정말 

기쁘단다. 

우워우우워워우워우어어어오왕~~~

주님~!!주님주님~!!주님

요한, 고마워요. 

뭐야 뭐였지? 세상에...

아니 아니 성령이시잖아~~~

저거 봤어? 저 목소리는 어디서 온 거야? 세상에나 세상에나... 저 

비둘기는 바로 그분에게 날아가더니, 그분 어깨에 앉았어~~ 

(웃으며) 내가 말했잖아. 그분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이라구. (웃으며) 내가 말했잖아. 그분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이라구.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냥 특별하신 게 아니라니까. 

우와... 완전 우와... 믿지 못했던 거 사과할게. 이젠 진짜로 믿을 수 

있어. 

근데 나 이제 가봐야겠어. 아마 우리 언제가 다시 만날 수 있을게야. 

그래! 잘 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사막으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사막으로 

가셨어요. 홀로 가셔서는 아무 것도 드시지 않으시면서 

기도하셨답니다. 

고마워 오키돈키. 하지만 이제 나 혼자 이 길을 가야한단다. 

가보렴. 나중에 또 보자. 

40일이 흐른 뒤

아멘

아... 이 돌 좀 봐 난 니가 누군지 안다고... 예수... 그냥 말만하면 아... 이 돌 좀 봐 난 니가 누군지 안다고... 예수... 그냥 말만하면 

저걸 다 빵으로 만들 수 있잖아... 자 자... 하고 싶잖아 너도... 

아닌데?

예수님

요한

나레이션

요한

천국의 소리

군중

요한요한

예수님

카메론

소니

카메론

소니

카메론

소니소니

카메론

나레이션

예수님

예수님

사탄

예수님



에이... 그냥 작은 돌 하나만... 배고프잖아... 응? 여기 몇 일 동안 

있었지? 40일? 아무 것도 안 먹었잖아? 응? 

성경 말씀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쓰여 있다. 

아 그런가? 자자...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어때? 그래, 여기서 한번 아 그런가? 자자...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어때? 그래,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버리는 거야. 나도 말씀 다 알어... 나도 아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거라고... 천사들이 두손으로 잘 

받들어 줄거라니까... 100%! 완전! 털끝 하나 안 다칠야~

걱정마~우리 한번 시험해보자~ 어? 

성경에 이르기를 너의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써 있다. 

(화를 삭이며 숨을 내쉰다) 여기 보이지? 그래! 고래를 들어봐! 네가 (화를 삭이며 숨을 내쉰다) 여기 보이지? 그래! 고래를 들어봐! 네가 

보는 모든 거. 내가 정말 친절하게 잘 갖다바쳐줄게.  그러니까 그냥 

쬐에끔만 사알짝 그냥 나에게 절 한 번 하면 어때? 아님 뭐... 

그냥 잠깐 앉았다 일어선다고 생각해보라고. 다 준다! 다 줘!

사탄~너 진짜 질리는 스타일이구나~ 성경에 이르기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하셨다, 썩 물러가라~

으아아아아 너무해~~~ 와 진짜 노잼 그것도 핵노잼이구만. 

나 진 거 아니다. 나 아직 너랑 안 끝났다고. 나 진 거 아니다. 나 아직 너랑 안 끝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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